
과산화수소 수요“답보"
제지·섬유부문 침체따라 … 유도체 개발 적극화해야

국내 과산화수소 수요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과산화수소 수요는 생산공장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제자리걸음을 하
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과산화수소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제지·섬유부문에서의 수요가 소성장에 그치거나 정체를 보

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 

제지부문에서는 증설에도 불구하고 신문용지의 경량화 추세로 펄프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과산화수

소 수요가 줄고 있으며 폐제지의 표백용 과산화수소 사용량이 원가절감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

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또 섬유부문에서는 저가품의 사양화로 인해 수요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8 8년과 8 9년에 정체상태를 나타냈던 과산화수소 시장은 제지산업의 발전으로 9 0년이후 급격히 신장

했으나 9 3년부터 신문용지의 원가절감을 위해 과산화수소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수요정체 현상을 보

이기 시작했다. 

이와함께 한양의 신규참여로 공급과잉이 심화되

면서 시장점유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큰 폭으

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에따라 각 기업들은 생산설비의 6 0 %정도를 가

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그러나 국제 펄프가격의 상승으로 재생지 사용이

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산화수소의 수요

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국내 과산화수소 수요는 9 3년 기준 2만5 0 0 0톤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. 이에반해 생산능력은 6만

5 0 0 0톤에 달하고 있다. 

각 기업별 생산능력을 보면, 동양화학이 3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영우화학이 2만톤, 한

양화학이 1만5 0 0 0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국내 시장은 동양화학이 약 40%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, 영우화학과 한양화학이 각각 30% 가량을

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 

9 4년초에는 한양화학의 신규참여로 시장점유율 변동이 심했으나 9 4년 하반기 현재는 안정을 이루고

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그러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물밑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

이에따라 신규기업인 한양화학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기존기업인 동양화학과 영우화학의 점유율은

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.

과산화수소 관련업계는 현재의 공급과잉 현상이 당분간 지속된 후 수급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

고 있다. 

한편, 폐수처리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과산화수소는 2차공해가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각 기업들이

환경정화가 요구되고 있는 분야의 용도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와함께 관련업계는 과산화수소를 원료로하는 유도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

다. 

또 과산화수소가 사용되는 대체품 개발과 반도체 웨이퍼 세척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고순

도 과산화수소의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세계 과산화수소 생산능력은 9 3년 기준 약 1 6 0만톤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요는 1 2 0만톤 가량

인 것으로 추정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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